
건강한 건강수다 

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모 삼촌들이 들려주는 건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

글_ 서상희 이모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가 

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려고 공부하고 있어.

그림_ 소경섭 삼촌

생명, 돈으로 사고팔면 

안 되는 것

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부터 찾게 돼. 병원에 가서 의사․한의사・치과의사・간호

사와 같은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먹지. 이 과정을 보통 ‘의료’라고 

해. 그런데 동무들, 이런 의료를 이용하면서 혹시 불편한 점, 없었니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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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도 아픈데, 부모님이 비싼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

모습을 보고 마음까지 아팠던 적은? 친구와 놀다 다

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른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

고 기다렸다거나, 동네에 나를 치료할 만한 병원이 없

어 멀리 차를 타고 간 적은? 기침이 나고 아프긴 한데, 

내과에 가야 할지 이비인후과에 가야 할지, 도대체 알 

수가 없어서 곤혹스러웠던 적 없었어? 똑같은 증상으

로 병원에 갔는데, 이 병원이랑 저 병원의 병원비가 

달라서 황당했던 적은? 아, 동무가 아니라, 부모님이 

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봤겠구나. 어쩌면, 몸이 너무 아

파서 다른 곤란했던 것들을 기억 못 할지도 몰라. 물

론 아예 겪지 않았을 수도 있지. 그런데 그렇더라도, 

우리는 의료 이용의 불편함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해. 

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고, 나도 언제든

지 겪을 수 있는 문제거든.  

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? 아니야. 어떤 나라는 

‘모든 어린이’가 돈을 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어. 

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는 나라 중, 꽤 많

은 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‘주치의’가 있어서, 나나 부

모님이 내 몸의 증상을 파악해서 어느 과에 갈지 정하

지 않아도 돼. 주치의가 알려주니까. 주치의는 단골 

의사랑 비슷한 건데, 그냥 의사가 아니라 나라에서 고

용한 공무원 의사야. 그들은 내가 예전에 어디가 아팠

는지 지금은 어떤지 잘 알고,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

도와줘. 그리고 더 전문적인 병원으로 가야 할 때는, 

나를 대신해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찾아주지. 또, 

같은 증상으로 ‘김철수 의원’과 ‘이영희 의원’에서 치

료를 받았으면, 두 의원의 병원비는 다르지 않아. 내

가 부담하는 병원비는 없거나 아주 조금이고. 이런 제

도를 어려운 말로 ‘국립보건서비스(National Health 

Service)라고 하거든. 영국,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

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어. 

한국에도 주치의가 있는 사람이 있긴 해. 큰 회사의 

돈 잘 버는 사장이나 대통령같이 높은 직위의 사람, 

그리고 비싼 민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주

치의를 연결해주기도 하지. 그런데 이모는 돈이 많든 

적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치의가 있고, 아플 때 

무료로 병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. 특히 어린이는 

무료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. 무료

라니까 낯설지? 그럴 거야. 의료도 흔히, 가게에 있는 

상품처럼, 돈으로 사고파는 거로 여기니까.  

그런데 말이야, 의료가 정말 상품일까? 이건 사실 굉

장히 어려운 문제야. 어른들은 이 문제로 많이 다퉈. 

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. 동무들도 알다시

피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. 양심, 배

려, 책임감 같은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배웠어. 

그리고 생명 역시 돈으로 사고팔 수 없고. 이미 유치

원에서 다 배웠다고. 그런데 왜 우리는 생명과 관련이 

있는 의료를 돈을 주고 살까? 어린이에게조차 ‘의료’

를 돈 받고 팔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

있어서, 이모는 동무들에게 많이 미안해. 돈이 없다는 

이유로 아파도 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어린이가 없도

록, 제도와 정책이 바뀌도록, 이모도 계속 노력할 테

니까, 동무들도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어른들이 어린이

를 위해 무엇을 하고, 무엇을 안 하는지 잘 지켜봐 줬

으면 좋겠어. 그리고 힘이 조금 더 나면, 동무들이 지

켜보고 있음을 세상에 널리 널리 알려줘. 


